문수보살 좌상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로서 가부좌를 틀고 조용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신성한 검을 들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의 사자(獅子) 위에 앉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검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라 금강저라고 하는 의식용 도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금강저는 보석을 아로새긴 봉 모양의 도구로서 불교의 지혜를 상징하며, 환상과 망상을 끊어내고 무지한 영혼에 빛을 비추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닌나지 절에는 사자의 상은 없지만 사자는 불교의 힘과 불법(佛法)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옛날에는 왼손에도 무언가를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는 연꽃 가지라든가 야자나무 잎에 불경을 기록한 ‘범협’이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래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불교 미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닌나지 절의 다른 몇몇 불상과 마찬가지로 이 불상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속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나 몸체와 의복의 주름 표현에서는 송나라 시대(960~1279년)의 영향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각에 따라 표현된 눈 부분(송대의 조각에는 수정이나 유리를 끼운 것이 많음) 등 그 외의 부분에는 더 오래된 시대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시대나 지역 전통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